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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시, 올해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률 3 7％ 달성 총력

등록 2026.05.26 09:28:36

[울산=뉴시스] 울산시는 지역 건설업계의 활력 회복과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해 ‘2026년 상반기 민·관 합동 현장 영업 활동’에

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. 사진은 무거동 공동주택 현장. (사진= 울산시 제공) 2026.03.10.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

DB 금지

[울산=뉴시스] 유재형 기자 = 울산시는 지역 건설업계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해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서울과 경기지

역 대형 건설사 본사 6곳을 방문한다고 26일 밝혔다.

시는 올해 목표 하도급률을 37% 달성으로 정했다.

시 공무원 3명과 지역 건설 관련 협회 관계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영업팀은 26일 우미건설과 한화를 시작으로 27일 아

이에스동서, SM삼환기업, 현대건설, 28일 ‘삼성물산’을 차례로 방문한다.

영업팀은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본부장급 경영진을 직접 만나 지역 건설업체의 진입 장벽 완화를 통한 하도급 참여

확대와 상생 협력 강화를 적극 요청한다.

또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제안한다.



시는 ▲지역 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최대 20%까지 용적률 혜택 부여 ▲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 ▲하도급 실

적 우수업체에 대한 시장 표창 등 맞춤형 행정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.

올해 하반기에는 '대형건설사-지역 건설업체 만남의 날' 행사를 개최해 실질적인 수주 기회를 창출할 계획이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you00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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